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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김현수표 타격폼꺞꺞완전히 다 바꾼다”

두산 간판타자 김현수(26)는 ‘타격기계’로
불릴 만큼 천부적 타격감각을 자랑한다. 지난
해에는 타율 0.291에 머무르면서 5년 연속
3할 타율 행진을 이어가지 못했지만, 올 시즌
에는 타율 0.302로 3할 타율에 복귀했다. 여기
에 16홈런, 90타점을 기록하며 중심타자다운
역할을 해냈다. 그러나 그는 변화를 택했다.
김현수는 비시즌 동안 대대적인 타격폼 수정
을 통해 내년 시즌 새롭게 거듭날 계획이다.

뀫슬럼프가 가져온 변화
김현수는 타격 시 오른 다리를 들고 몸을 비

틀어 타이밍을 맞추는 독특한 타격폼을 지녔
다. 프로 데뷔 초에는 투수들이 이에 적응하지
못했지만, 시즌을 거듭할수록 상황은 반대가
됐다. 김현수를 상대하는 투수들이 그의 타격
타이밍을 빼앗는 데 익숙해진 것이다. 김현수
는 7일 “지난해 슬럼프도 상대 투수들의 타이
밍 뺏기에 대처하지 못한 것이 크다”고 밝혔
다. 올 시즌 3할 타율 복귀에는 성공했지만,
타이밍 싸움에선 지난해처럼 어려움을 겪었

다. 게다가 독특한 타격폼의 특성상 한 번 밸
런스를 잃으면 이를 되찾는 데도 오랜 시간이
걸렸다. 9월부터 시작된 슬럼프가 포스트시즌
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.

뀫미래를 위한 결정
코치들과의 상의 끝에 김현수는 타격폼 수

정을 결심했다. 상체를 비틀어 치는 현재의 타
격폼에서 벗어나 간결한 타격폼으로 변화를
줄 계획이다. 국가대표급 기량을 자랑하는 그
에게 타격폼 변경은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
지만, 이에 대해 김현수는 “미래를 위한 변화”
라고 설명했다. 김현수는 “지금의 타격폼으로
도 3할은 칠 수 있을 것이다. 하지만 지금의 폼
으로는 맞히기에 급급한 타격밖에 할 수 없다.
영영 상대 투수의 타이밍 뺏기에서 벗어날 수
없을 것”이라고 변신의 이유를 설명했다. 김
현수는 삼성 채태인을 예로 들었다. 그는 “(
채)태인(31)이 형도 예전에는 다리를 많이 드
는 타격폼이었지만, 지금은 심플한 폼이 됐다.
많은 연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타격폼을 찾
은 것 같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당장 다음 주 훈
련 시작과 함께 조금씩 타격폼을 바꿔나가려
고 한다. 길게는 시범경기나 내년 시즌 초까지
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, 싹 바꿀
것”이라면서 변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
다. 정지욱 기자 stop@donga.com 트위터 @stopwook15

오른쪽 다리들고 몸 비틀어 치는 타격폼
상대 투수들과 승부서 쉽게 타이밍 뺏겨
3할 복귀 불구 PS때 슬럼프 원인꺞되기도
미래 위해 간결한 타격폼 전면 수정키로

‘타격기계’ 김현수(두산)가 내년 시즌 비상을 꿈꾸며 올 겨울 힘차게 뛴다. 타격폼 수정은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,
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. 스포츠동아DB

롯데 송승준(33)은 경찰청에서 복무하던 좌
완 선발요원 장원준(28)의 복귀를 그 누구보다
반기고 있다. 지금은 다소 색깔이 옅어졌지만,
둘은 롯데의 양대 계파인 경남고(송승준)와 부
산고(장원준)를 대표하는 간판투수들이다. 롯
데 에이스가 ‘경남고, 부산고 중 어디 출신인
가’는 그간 미묘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곤 했
다.

장원준이 2011시즌을 끝으로 경찰청에 입대
한 2년 사이, 롯데의 토종 에이스는 단연 송승
준이었다. 장원준의 복귀로 다시 라이벌이 생
긴 셈이지만, 송승준은 오히려 반색하고 있다.
단지 롯데 선발진이 강해지는 것과 별개로 개
인적으로 느끼는 ‘장원준 효과’를 알기 때문이
다.

송승준은 “원준이가 이기면 나도 이길 때가
많았다”고 밝혔다. 실제 장원준이 2008∼
2011년 4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포함해

52승을 거둘 때, 송승준도 똑같이 4년 연속
10승 이상에 총 52승을 거뒀다.

장원준이 없었던 2012년 송승준은 3.31의
방어율을 기록하고도 승수는 7승(11패)으로 줄
었다. 올 시즌에도 전반기 4승밖에 거두지 못
했다.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, 후반기에 페이스
를 끌어올려 12승6패, 방어율 3.76으로 시즌을
마쳤다. 송승준은 “성적도 성적이지만 기복이
줄어든 피칭을 해냈다는 점에서 나 자신에게
확신을 얻었다”고 자평했다.

다만 아쉬운 것은 롯데가 6년 만에 가을야구
를 못했다는 점이다. 그래서 여러모로 장원준
의 복귀가 반갑다. 장원준과의 선의의 경쟁이
롯데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란 믿음이다.

김영준 기자 gatzby@donga.com 트위터 @matsri21

송승준이장원준제대를반기는까닭

송승준 장원준

롯데승리부르는선의의라이벌
가을야구재입성윈윈효과기대

박병호-이지윤부부남태평양힐링여행
넥센 박병호(27)는 요즘 집 근처의 체육관에

서 열심히 개인훈련을 하고 있다. 시즌이 끝난
뒤 달콤한 휴식을 취해야 할 시기지만, 준플레
이오프(준PO)가 끝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개인
훈련에 매진하고 있다. 곧 ‘100점짜리 아내’ 이
지윤(31) 씨와 함께 남태평양의 한 섬으로 여행
을 떠나기때문이다.

넥센은 지난달 14일 준PO 5차전을 마지막으
로 아쉽게 시즌을 마감했다. 그 후 박병호 부부
가 여행을 떠날 만한 시간도 충분했다. 그러나
이제야 비행기에 오르는 이유가 있다. 박병호는
“혹시 몰라서 한국시리즈(KS)가 다 끝난 이후
로 여행 날짜를 예약해뒀었다”고 귀띔했다. 포

스트시즌에서 넥센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지
몰랐던 터라,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것이다.

그만큼 KS에 나가고 싶은 열망이 컸다는 뜻이
기도 하다. 박병호는 “이미 선금까지 다 내놨기
때문에 일정을 바꾸기도 어려웠다”며 “아내와
편안하게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, 준PO가 끝난
뒤 부랴부랴 운동 장소를 섭외해 개인훈련을 시
작했다”고덧붙였다.

박병호 부부는 25일 귀국한다. 박병호는 이후
목동구장에 나가 다음 시즌에 대비한 개인훈련
을 재개할 계획이다. 그는 “시즌을 너무 허무하
게 마감해서 아쉬운 마음이 컸다. 내년 시즌에
는 더 높은 곳을 보고 달리겠다”고 다짐했다.

배영은 기자 yeb@donga.com트위터 @goodgoer

KS행대비시리즈이후로미뤘던여행
낭만의섬으로떠나 100점남편외조?

넥센 박병호(오른쪽)의 성공 뒤에는 아내 이지윤 씨의 내
조가있었다.박병호는조만간아내와함께남태평양의한
섬으로여행을떠나재충전을할예정이다. 스포츠동아D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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